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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품 내용

제 목 이름 없는 빛은 오래 떨린다

내 용

눈 내린 새벽, 문장들은 제 발자국을 잃고 서 있었다

누군가의 책상에서 태어난 말들이

다른 사람의 입술 아래 낯선 성을 얻고 있었다

나는 그 침묵을 오래 바라보았다

훔쳐진 것은 문장이 아니라

그 문장까지 걸어온 한 사람의 겨울이었다

지운 것은 이름이 아니라

밤새 꺼지지 않던 작은 등잔의 기름이었다

그러므로 남의 빛을 빌릴 때에는

먼저 그 빛이 지나온 어둠을 물어야 한다

출처는 종이 끝의 장식이 아니라

사라지는 마음을 붙드는 마지막 실핀

허락은 낮고 좁은 다리지만

그 다리를 건너야 강물도 우리를 용서한다

이름을 지운 손은 깨끗해 보여도

그 손끝에는 남의 시간이 묻어 있다

저작권은 차가운 법의 울타리가 아니라

다시 쓰고, 다시 그리고, 다시 노래할 수 있게 하는 창작자의 내일 앞에 켜 

둔 흰 등불이다


